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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남재우
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A Study on the Acceptance Factors of University Lectures Using 
Metaverse

Jae-Woo Nam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통합기술수용모형(UTAUT)을 토대로 대학생의 메타버스 강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
하였다. 2022년 12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2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설문결과는 구조방
정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강의가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둘째, 메타버스 강의의 이용 용이성을 나타내는 노력기대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노력기대가 높아질수록 사용의도는 높아지므로 대학은 메타버스 강의의 접
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UI/UX 디자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메타버스 강의 이용 시 준거집단의 영향력을 나타
내는 사회적영향은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다. 사회적영향은 사용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핵심변수이며, 이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강요받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론된다. 넷째, 대학의 
기술적 인프라를 나타내는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메타버스 강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
는 대학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충분할수록 메타버스 강의의 실제 이용은 높아지므로 대학은 제공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용의도는 노력기대와 사회적영향의 영향을 받아 사용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종합하면, UTAUT모형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으며 대학생의 메타버스 강의 수용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로나 통제와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사회적영향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메타버스 강의와 같은 신기술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acceptance of metaverse lectures based 
on the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UTAU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erformance expectancy did not affect the behavioral intention. Second, effort 
expectancy affected the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universities must pursue UI/UX design that 
enhances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metaverse lectures. Third, social influence had the 
strongest influence on behavioral intention. It is inferred that this was formed in a social atmosphere
where non-face-to-face classes were activated due to Corona. Fourth, facilitating conditions affected the
use behavior. As the univers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is sufficient, the use of
metaverse lectures increases, so universities should consider this well. Fifth, the behavioral intention was
influenced by the effort expectancy and social influence and affected the use behavior. In summary, the
acceptance of the metaverse lecture was determined according to effort expectancy, social influence, 
and facilitating conditions. In particular, in a social climate,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social 
influence may increase, stimulating the adoption of new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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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러닝, 실시간 화상강의 등 비대

면 교육 방법이 대면 교육을 대체하는 주 교육 방식이 되
었다. 대학은 이에 대응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수자
의 교육권 확대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고 원
격교육과 관련된 교수법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였다. 교수자와 학생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받아들이고 원격교육의 제공과 수용에 빠르게 적응해 교
수·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질병으로 인한 위
기는 결과적으로 대학과 교수자, 학습자의 적극적인 대
응과 호응으로 위기를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대학은 줌(zoom), 웹엑스(webex) 등 기존의 온라인
화상회의 애플리케이션을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하였고, 
이들은 접근성과 연결성 등의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그
러나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은 수동적인 활동 참여
를 선호하게 되었고, 자기주도적 활동 의지가 부족해지
는 한계점을 나타났다[1]. 또한, 교수자의 피드백과 소통, 
실험 실습 및 실기 교과에 대한 보완, 학생 간 상호작용 
등 개선점이 지적되었다[2].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현장에서는 상호작용성이 높
고 현장감을 구현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3]. 메타버스(Meta+Universe)는 가상세계를 의미하며, 
기존 싸이월드의 미니룸, MMORPG 게임에서 캐릭터가 
활동하던 가상현실의 확장 개념으로 해석된다[4]. 따라서 
전에 없던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코로나 팬데믹과 실감
형 미디어(AR, VR)의 발전 등 사회적·기술적 배경과 함
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에 의해 부상되었다[5].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현실 세계의 일상생활이 
가상세계에 연계되어 사회·경제·문화적 가치 창출이 가
능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교육 활동이 포함되고 있다. 
메타버스를 이용한 강의는 기존 비대면 화상강의 방법의 
정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실습이 가능한 체험형, 역동적
인 활동이 가능한 참여형 강의를 수행할 수 있어 학생-교
수자의 폭넓은 상호작용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
다[6].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온라인교육이 향후 대학교
육의 혁신을 촉진할 주요 기제이며, 대학교육의 뉴노멀
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도의 정비와 온라인교
육의 효과성을 지속 검증한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교육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7]. 따라서 
미지의 미래 변화를 대비하고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발

전시키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모델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메타버스와 관련된 연구는 메타버스 기술 및 시
스템 구축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며, 이 기술
을 산업현장 혹은 교육현장에서 활용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은 편이다[8]. 홍희경(2021)은 메타버스의 교육적 적
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소속감 제고 및 형성 수단으로서
의 활용, 미래형 인재양성의 장으로서의 활용, 수업의 참
여와 성취향상 도구로서의 활용, 동기유발 도구로서의 
활용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했지만, 탐색적 연구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9]. 송은지
(2022)와 김준호, 이병성, 최성진(2022)도 메타버스를 
이용한 교육과 적용 사례에 관해 연구를 수행했지만, 실
증적 연구는 아니며 초기 단계의 탐색적 연구에 가깝다
[10]. 김나랑(2022)은 메타버스의 특성과 학습자의 학습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메타버스의 흥미성과 
상호작용이 학습자의 학습 몰입과 학습 실재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3]. 또한, 메타버스에서의 자
기효능감과 학습실제감, 학습몰입감, 만족도 간의 구조
관계를 분석해 다양한 변인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메타버스 기반 교육에 대한 선도적 실증연구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탐색적 연구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에
서 제공하는 ‘메타버스 강의’를 신기술로 설정하고, 학생
들이 신기술을 수용할 때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설문조사
와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
술수용에 작용하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
력을 알아보고, 대학 및 교육관계자에게 현실적인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분야에서 아직 많이 수
행되지 않은 실증적 연구의 결과를 통해 메타버스를 이
용한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메타버스 강의의 수용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기술수용모형(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 이하 UTAUT)을 기본 이론
으로 사용하였다. UTAUT는 Venkatech et al.(2003)
가 합리적행위이론(TRA), 기술수용모형(TAM), 동기모
형(MM), 계획된행동이론(TPB), TAM과 TPB의 통합이
론(C-TAM-TPB), PC이용모델(MPCU), 혁신확산이론
(IDT), 사회인지이론(SCT) 등 기존 이론을 종합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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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제안한 모델로 높은 설명력을 갖고 있다[11]. 특히 
UTAUT 모델은 정보기술 수용과 관련하여 제시된 다른 
모형들보다 정보기술 수용을 설명하는데 더 높은 설명력
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따라서, UTAUT는 학
생의 지능정보기술 수용의도를 분석한 연구[13], 모바일 
학습만족도를 측정한 연구[14] 등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
한 사용자의 의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산업 분야 및 교육 
분야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는 그래픽과 데이터의 인터렉션을 통해 가상
현실을 구성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서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고있으므로 UTAUT 모델을 
통해 기술 수용의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UTAUT는 조직맥락(organizational contexts)하에서 
기술의 사용의도와 이용에 대한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한 
모형이므로[15], 대학 조직에서 메타버스라는 신기술의 
수용에 대해 탐색하는 본 연구에 매우 적합한 모형이다.

1.3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본 연구는 Venkatech et al.(2003)의 UTAUT 모형

에서 검증된 각 변수의 영향 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
설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대학생의 메타버스 강의 수
용의도와 그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Fig. 1
과 같다.

- [H1] 메타버스에 대한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메타버스에 대한 노력기대는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영향은 사용의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 메타버스에 대한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5] 메타버스에 대한 사용의도는 사용행동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모집

단으로 설정하고 서울의 A대학, 충북의 B대학, 대전의 C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임의 표집하여 표본집단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각 학교당 160명씩 표본을 할당
하였고 전공과 학년, 성별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다양
성을 위해 교양수업 수강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총 5일
간 온라인 조사도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의 정확
성을 위해 온라인 조사도구의 중복응답 방지기능을 통해 
부정응답을 방지하였다. 또한, 설문지 첫 페이지에 조사
의 목적과 응답방법,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세부 정보
를 제공해 응답자 스스로가 믿음을 갖고 올바른 방법으
로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총 480여 명에게 조사
를 요청한 결과, 218명이 조사에 응답하였고 그중 불성
실한 응답 21개를 제외하여 최종 197개 표본을 확보하
였다. 

구조방정식에 있어 표본크기에 대해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나, 최소 150개 이상의 표본을 사용하거나[16], 200
개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통계적 검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17]. 따라서 200명에 근접한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구
조방정식 분석을 위한 적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81 41.1 

Female 116 58.9 
grade Freshman 31 15.7 

Sophomore 74 37.6 
Junior 54 27.4 
Senior 38 19.3 

major Humanities&Social Science 71 36.0 
Science Technology 63 32.0 
Natural Science 51 25.9 
Arts and Sports 12 6.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97)

이 연구는 표본집단이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연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문
조사의 첫 항목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였
고, 첫 질문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로 답변한 경우 설문
이 종료되도록 설정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표본집단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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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인지도는 Table 2와 같다.

Question M SD

I am familiar with the metaverse 3.43 0.927
I know the meaning of the metaverse term 3.82 0.955

I have heard of various metaverse platforms 
such as Roblox, Zepeto, and Gettertown 3.58 1.093

Table 2. Awareness of the metaverse          (n=197)

인지도 관련 3개 문항의 평균점수는 3.61점(5점 만
점)으로 표본집단은 메타버스에 대해 보통이상으로 인지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표본집단의 
구성은 적합한 것으로 판별할 수 있었다.

2.2 측정도구의 구성
측정도구는 Venkatech et al.(2003)의 UTAUT모형에 

제시된 변수를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18]. 
변수는 성과기대(Performance Expectancy, PE), 노력
기대(Effort Expectancy, EE), 사회적영향(Social 
Influence, SI), 촉진조건(Facilitating Condition, 
FC), 사용의도(Behavioral Intention, BI), 사용행동
(Use Behavior, UB)로 명명하였으며 조작적 정의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 name No. of 
question Operational definition

Performance 
Expectancy 4 Academic effectiveness of metaverse 

lectures
Effort 

Expectancy 3 Ease of use of metaverse lectures

Social
Influence 4 The Social importance of utilizing 

metaverse lectures
Facilitating 
Condition 3 Degree of preparation for the use of 

metaverse lectures
Behavioral
Intention 3 Acceptance of the metaverse lecture

Use 
Behavior 3 Actual use of the metaverse

Table 3. Composition of career competency scale

성과기대는 ‘메타버스 강의가 학업 향상에 도움 될 것
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하며, 노력기대는 ‘메타버스 강
의 이용의 용이성’을 의미한다. 사회적영향은 ‘메타버스 
강의 이용의 사회적 중요성’으로, 이는 다른 사람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메타버스 강의를 본인도 사용해야 한
다고 인식하는 심리적 반응이다. 촉진조건은 ‘메타버스 
강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의 기술적 인프라가 준
비되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용의도와 사용행

동은 독립변수로서 ‘메타버스 강의를 수용하려는 정도’
와 ‘메타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ver.27을 사용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진행하였
다. 이후 AMOS 27을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구조모형을 검증하였고, 경로분석을 실시해 변수 간 인
과관계를 확인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변수의 기술통계
주요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초 통계량을 알아

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독립변인의 평균점수는 노력기대(M=3.66), 성과기대
(3.51), 촉진조건(M=3.29), 사회적영향(M=3.15)의 순으
로 높게 측정되었고, 종속변인은 사용의도(M=3.41), 사
용행동(M=2.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행동은 표준편
차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어 메타버스의 실제 이용에 대
한 응답자 간 차이가 다소 존재하고 있었다.

Variables M SE
Performance Expectancy 3.51 0.918 

Effort Expectancy 3.66 0.714 
Social Influence 3.15 0.875 

Facilitating Condition 3.29 0.801 
Behavioral Intention 3.41 0.996 

Use Behavior 2.51 1.117 

Table 4. Results of mean & standard deviation 
(n=197)

 
3.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측정변인 간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5와 같
이 촉진조건과 성과기대의 관계를 제외하고 .252~.786 
범위에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
었다. 상관계수가 .8 이상이면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
계이므로 다중공선성 위험이 있지만[17], 본 연구에서는 
해당 범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판별타당
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대학 강의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129

PE EE SI FC UB BI
PE 1
EE .376** 1
SI .771** .316** 1
FC  .131 .475** .252** 1
UB .786** .449** .775** .284** 1
BI .360** .423** .408** .573** .464** 1

Table 5.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3.3 구조방정식모형 검증
변인 간의 적합도와 구성개념 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χ²=332.333 
(p<.001), TLI=.929, CFI=.912, RMSEA=.76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확인되었으나, ‘촉진조건3(r=.391)’의 
표준화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SRW)가 기준값인 0.5보다 낮아 이 변수를 제거하였다. 
이후 수정된 모형의 적합도는 χ²=284.972(p<.001), 
TLI=.923, CFI=.939, RMSEA=.74로 나타나 모든 적합
도 지수가 상승하였다. 한편, ‘사회적영향4’의 다중상관
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SMC)는 .392로, 
일반적 기준인 0.4 미만으로 측정되었으나, 기준치에 근
접해있고 이 측정변수를 삭제하지 않아도 모형이 적합하
게 나타나므로 제거하지 않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 
검증결과는 Table 6과 같다.

Variable
Estimate

S.E. C.R. AVE αB β

PE

PE1 1 .850

.649 .879
PE2 1.036 .856 .069 15.100
PE3 .843 .717 .073 11.505
PE4 .944 .792 .071 13.344

EE
EE1 1 .765

.540 .775EE2 1.004 .717 .113 8.869
EE3 .811 .721 .091 8.905

SI

SI1 1 .804

.482 .796
SI2 .907 .641 .095 9.544
SI3 .967 .692 .092 10.489
SI4 .727 .626 .078 9.280

FC
FC1 1 .835

.632 .769
FC2 1.020 .753 .105 9.722

UB
UB1 1 .875

.779 .913UB2 1.024 .883 .060 17.174
UB3 1.064 .890 .061 17.435

BI
BI1 1 .731

.725 .883BI2 1.304 .899 .105 12.376
BI3 1.364 .913 .109 12.492

Table 6.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측정변수
의 내적일관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7을 기
준값으로 하고 있다[19]. 평균분산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은 구성개념에 대하여 측정
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며 일반적
으로 .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20], CR이 .6 이
상일 경우 이에 다소 못 미쳐도 수용되고 있다[21]. 따라
서 CR, AVE 등 모형적합도 지수가 통계적 기준을 충족
하고 있으므로 측정모형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Cronbach's ɑ 계수를 통해 측정 문항의 신뢰도를 검정
한 결과 신뢰도 계수가 .769~.913 범위로 나타나 내적 
일치도가 양호한 수준인 것이 확인되었다.

3.4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χ²=288.497 

(p<.001), TLI=.926, CFI=.939, RMSEA=.73으로 적합
하게 나타났고 경로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Hypo-
theses Path

Estimate
S.E. C.R. p Result

B β
H1 PE→UB -.028 -.027 .278 -0.100 .921 reject 

H2 EE→UB .179 .129 .086 2.078* .038 accept

H3 SI→UB .974 .895 .315 3.096** .002 accept

H4 FC→BI .581 .596 .084 6.942*** <..001 accept

H5 UB→BI .299 .320 .062 4.807*** <..001 accept

*p<.05, **p<.01, ***p<..001

Table 7. Results of path analysis

경로분석 결과 Fig. 2와 같이 성과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으며, 노력기대(β=.129, 
p<.05)와 사회적영향(β=.895, p<.01)은 사용의도에 정
(+)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H1>은 기
각되었고, <H2>와 <H3>은 채택되었다. 이 결과는 노력
기대와 사회적영향의 영향력이 높아질수록 사용의도가 
높아지며, 사회적영향의 경로계수가 높으므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촉진조건(β=.596, p<.001)과 사용의도(β
=.320, p<.001)는 사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4>와 
<H5>는 채택되었다. 이는 촉진조건과 사용의도의 영향
력이 높아질수록 사용행동의 영향력도 함께 높아지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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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h analysis of major variables

4. 논의

4.1 성과기대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성과기대는 ‘메타버스 강의가 학업 향상

에 도움 될 것이라고 믿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메
타버스 강의를 이용하면 학업 효율과 편리성으로 학업성
과가 증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성과기대는 메타버스 강의의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UTAUT 모형을 처음 제안한 Venkatech et 
al.(2003)의 연구에서 성과기대는 강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로 검증되었고[18], UTAUT 관련 110개의 문헌을 
분석한 Williams et al.(2015) 연구에서는 93개(84.5%) 
문헌에서 사용의도에 대한 성과기대의 영향력이 확인되
었다[22]. 이뿐만 아니라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23-30].

기술통계분석에서 성과기대는 보통 이상(M=3.51)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고 이는 노력기대(M=3.66) 
다음으로 높은 결과이다. 경로분석과 기술통계분석 결과
를 종합하면 표본집단은 메타버스 강의가 학업성과 향상
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용의도와는 별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현재의 
대학생 세대는 게임 등을 통해 메타버스 환경을 많이 접
해봤고 이 경험에 따라 메타버스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학업을 위한 메타버스의 이용을 낯설게 느낄 수 
있다. 또는 코로나 기간 시도된 메타버스 서비스는 대체
로 파일럿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교육 목
적의 메타버스가 게임에서 자신이 겪어본 가상환경보다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기대
가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결국 이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2 노력기대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노력기대는 ‘메타버스 강의 이용의 용이성’으로, 메타

버스 강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노력기대는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메타버스 강의의 이용
이 쉬울수록 사용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소비자 리서치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메
타버스 이용자의 이용만족도는 매우 낮았고, 그 이유는 
구동이 안정적이지 않아서(35%), 사용하기 불편해서
(33%)로 조사되었다[31].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
공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는 구동이 불안정하며 사용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대학은 메타
버스 강의 제공 시 쉬운 접속, 편리한 강의 수강, 안정적
인 연결 등 사용자 편의를 반영한 UI/UX 디자인을 고려
해야 할 것이다.

4.3 사회적영향이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영향은 ‘메타버스 강의 이용의 사회적 중요성’

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메타버스 강의를 본인도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정도
이다. 특히 사용의도와 비교해 매우 높은 영향력을 나타
내고 있으므로 메타버스 강의의 사용의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임이 밝혀졌다. 사회적영향은 주변 사람에 
의해 개인의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개념으로, 메타
버스 강의 이용이 준거집단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회적영향은 기술사용이 의무적
일 때 중요해지므로[18], 코로나 통제로 비대면 수업이 
강요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높은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개인의 선호사항이 아닐 수 
있으므로[32],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는 사회적영향의 영
향력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코로나 통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신기술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4.4 촉진조건이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촉진조건은 ‘메타버스 강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

학의 기술적 인프라가 준비되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
한다. 촉진조건은 UTAUT 모형을 처음 제안한 Venkatech 
et al.(2003)의 연구에서 성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
향과는 달리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 변수는 사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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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었다. 이는 메타버스 강의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충분할수록 메타버스 강
의를 실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실제로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된 대학의 비대면 원격수업에 대
한 개선점으로 원격수업에 필수적인 인프라(인터넷 속도, 
컴퓨터 등에 대한 접근성 등)가 부족하고 교수·학습지원
시스템이 열악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33].

따라서 대학은 빠르고 원활한 통신환경을 통해 안정적
인 강의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교내 메타버스 강의를 이
용할 수 있는 PC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인프라를 제공해
야 할 것이다.

4.5 사용의도가 사용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용의도는 ‘메타버스 강의를 수용하려는 정도’를 의

미하며, 사용행동은 ‘메타버스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정
도’를 의미한다. 사용의도는 메타버스 강의에 대한 사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강력한 예측변수로서 메타버스 강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사용의도는 성
과기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의 지지를 받아 영향력이 
형성되나, 본 연구에서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의도는 사
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
으므로 UTAUT모형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UTAUT는 사용의도를 통해 사용행동을 검증하는 모
형이지만, 확산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경우에는 사용
행동을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의도가 강조된다[34,35]. 
메타버스는 최근 널리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대학교육에 
확산되어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에서 사용의도의 
검증은 중요하다. 또한, Venkatech et al.(2003)도 기
술의 실제 사용은 사용의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하였
으므로, 사용의도의 영향력이 높을수록 사용행동은 높아
질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Venkatech et al.(2003)가 개발한 
UTAUT 모형에 따라 대학생의 메타버스 강의 수용의도
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UTAUT 모형은 부분적으
로 검증되었다. 이에 따른 메타버스 강의 수용 요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 강의가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
를 나타내는 성과기대는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표본집단은 메타버스 강의
의 효용성을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사용의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했다.  UTAUT 모형을 이용
해 신기술 수용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성과기대
는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므로, 이 결
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기술통계 
분석결과 성과기대의 평균점수는 낮지 않은 수준이므로 
메타버스 강의는 학업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잠재력
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은 디자인과 리얼리
티 등 가상환경의 완성도가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
론된다. 따라서 향후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성과
기대는 사용의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메타버스 강의의 수용 촉진을 위해서는 메타버스 플랫폼
의 완성도 등 기술적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메타버스 강의의 이용 용이성을 나타내는 노력
기대는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노력기대가 높아질수록 사용의도는 높아지므로 
대학은 메타버스 강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한 UI/UX 
디자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이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강의 이용에 대한 사전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대
학의 행사, 비교과 프로그램 등 학업적 부담이 없는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환
경에 익숙해지기위한 적절한 유도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메타버스 강의 이용 시 준거집단에 의한 영향력
을 나타내는 사회적영향은 사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영향은 본 연구에서 
사용의도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메타
버스 강의 이용의 핵심 요소이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비
대면 수업을 강요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로 추론된다. 따라서 코로나 통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신기술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음이 밝
혀졌으며, 이 결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넷째, 메타버스 강의 제공을 위한 대학의 기술적 인프
라를 나타내는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메타버스 강의를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는 대학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충분할수록 메타
버스 강의의 실제 이용은 높아지므로 대학은 교육 제공
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요소를 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네트워크환경 구축, 부하 없이 메타
버스 강의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서버 자원 확충, PC
와 마이크 등 장비를 갖추고 메타버스 강의를 수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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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간 제공 등 기술과 장비 인프라의 확충은 대학생
의 메타버스 강의 수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사용의도는 사용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용의도는 노력기대와 사회적영향
에 의해 그 영향력이 형성되므로 두 변수는 메타버스 강
의 이용의 영향요인이다. 촉진조건은 사용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 변수도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대학생의 메타버스 강의 수용은 노력기대, 
사회적영향, 촉진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코로나 통제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사회적영
향의 영향력이 증가하여 메타버스 강의와 같은 신기술 
수용을 촉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UTAUT 모형을 토대로 메타버스 강의라는 
신기술의 수용의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부분적인 효과성
이 나타났지만, 새로운 정보기술의 수용을 검증하기 위
한 UTAUT 모형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는 데서 학술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UTAUT 모형은 성별, 연
령, 경험, 자발성 등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4개의 조
절변수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성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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